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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백두산호랑이NFT사업 성공적으로 마쳐
- 12월 11일, 3차로 마지막 백두산호랑이 NFT 발행 -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심상택)은 12월 11일 국제 

산의 날을 맞아 NFT믹싱 행사를 열고, 백두산호랑이 NFT사업을 성공적

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두나무와 함께 추진한 백두산호랑이NFT 발행

사업은 디지털기술을 활용해 생물다양성과 산림생물자원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백두산호랑이NFT의 모델인 한청이는 19살 백두산호랑이로 한청이의 외

형과 특징을 세밀하게 분석해 3D로 구현했고, 뼈대와 근육, 털의 질감까지 

고증을 거쳐 NFT로 탄생시켰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두나무는 7월 29일 국제호랑이의날에 맞춰 1차 

백두산호랑이NFT를 발행했으며, 8월 15일에는 광복절을 기념해 한청이가 좋

아하는 특식인 소피(선지) 아이스크림을 2차 NFT로 제작해 무료로 제공했다.

  12월 11일 국제 산의 날을 맞아서는 1차 백두산호랑이NFT와 2차 소피 

아이스크림NFT를 결합한 새로운 방식의 NFT를 발행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심상택 이사장은 “이번 백두산호랑이NFT 사업은 

블록체인 기반 희소성 자산이 생물다양성 보전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

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앞으로도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 ESG

프로젝트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상택 이사장은 이어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많은 분들이 백두산호

랑이 보전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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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두나무와 함께 추진한 백두산호랑이NFT 이미지


